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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가나 유전 지분매입 검토
나이지리아 우간다 유전 매입도 추진 … 아프리카 지역 본격공략 나서

석유공사가 아프리카 지역 유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4월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최근 가나의 대형 유전인 주빌리 유전 지분매입을 추진

하기 위해 가나 국영 석유공사(GNPC)와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지분 매입을 포함해 탐사와 생산 등 전 과정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분 매입을 위해 미국 Cosmos Energy가 2009년 ExxonMobil로부터 사들인 40억달러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거나 다른 참여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가나 주빌리 유전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며 “구

체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이와 함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우간다에서 유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2005년 8월 나이지리아의 심해광구인 OPL 321, 323 광구 개발사업을 낙찰받았지만, 2009년 새로 들

어선 정권이 공사가 서명 보너스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선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석유공사는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나이지리아 정부에

서 항소하며 사태가 장기화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정부와는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조만간 광구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전

망”이라며 “나이지리아에서 추가 광구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우간다에서도 적절한 사업을 알아보

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상반기 중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조건이 맞는 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등 구체적인 인수 절차

를 진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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